
옥수수

학교 화단 텃밭의 통일옥수수

세계 3대 작물은 밀, 벼, 옥수수입니다. 벼과에 속하는 1년생인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한 

알을 심어 몇 백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우기도 비교적 쉬우며, 병충해도 적어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식량작

물이 되어왔습니다. 

비료가 적은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충분한 비료를 주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수확 후에 옥수수 줄기를 잘라 

고랑에 넣으면 자연적으로 비료가 되며. 가축의 사료로도 옥수수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품종의 찰옥수수가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텃밭을 하는 곳에서는 간식용으로 

즐겨 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식용보다는 가축의 사료용 풋옥수수가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많은 산업의 

중요한 기초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기 좋은 환경

옥수수는 땅을 크게 가리지 않아서 아무 곳이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옥수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므로 햇

빛이 잘 드는 곳, 공기가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이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부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

랍니다. 퇴비도 적당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를 따고 난 뒤에 줄기는 잘라서 땅에 늘어놓아 자연적으로 퇴비

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텃밭만들기>를 찾아보세요.

옥수수의 종류

옥수수는 크게 메옥수수와 찰옥수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옥수수는 찰옥수수와 달리 찰기가 없어서 동물의 사료

나 약용, 기름, 조미료, 화장품, 과자 등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는 옥수수는 옥수수가 완전히 익기 전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랑한 풋옥수수입니다. 간식으로 먹는 풋



찰옥수수

단옥수수

옥수수는 찰옥수수, 단옥수수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재래종, 굳음씨 형태의 찰

옥수수를 주로 재배하여 먹었기 때문에 입맛도 

찰옥수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팔고 있는 찰옥수

수는 종자 회사에서 재래종을 개량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종 옥수수는 팔기 위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집에서 먹기 위해 계속 심어온 

것이 대부분이라 키우고 있는 곳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옥수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우리나라

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찰옥수수 유전자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는 저 칼로리 식품으로 비타민 A가 풍

부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 토코페롤(비타민 E)이 많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흰색이었으나 최근에는 안토시안 함량과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옥수수와 자색과 노랑색 등이 혼합

된 알록이옥수수 등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개발

되고 있습니다. 통일옥수수도 찰옥수수입니다. 

단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하여 단맛이 좀 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로 쪄서 먹고 있

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통조림으로 가공하여 

팔고 있습니다. 단옥수수는 초당옥수수라는 이름

으로도 팔리고 있습니다. 

옥수수수염에는 메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

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뇨작용에 효능이 높아 

옛부터 신장병과 당뇨병에 민간약제로도 쓰였습

니다.지금도 옥수수수염차로 만들어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줄기와 잎은 소 등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등 옥

수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한 식량자원

입니다.


